
하늘도 땅도 공(公)이다

1. 낙원 이야기

바울로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음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 여기서 말한 죄가 무엇이며，그 결과는 현실적 

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창세기의 실락원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른바 창세기의 실락원 이야기는 1장과 2~3장  안에 서술되어 

있다. 1장과 2~3장은 다른 자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있고 

혼선도 있으나 오늘은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 

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즉 편집된 이 이야기에서 말하려는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낙원’이란 말은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어떤 종족이나 

어떤 종교에도 낙원 이야기가 없는 데가 없다. 이미 창세기의 낙원 

이 야기가 있기 전에 중동 일대에는 이와 유사한 낙원 이 야기들이 전 

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구약의 낙원 이야기는 이러한 낙원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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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렴하면서 새롭게 해석했다.

그런데 왜 인류에게 낙원을 향한 염원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의 

삶의 어려움을 투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삶이 행복 

하고 만족하다면 구태여 낙원을 그리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런 전제에서 볼 때 낙원에 대한 그리움은 바로 현실생활에서 탈출하 

고 싶은 소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물론 그 소원에는 현재의 세계 

에 대한 저항의식과 나아가서는 개혁의지가 내포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즉 현재의 사회적 비리나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유의 추구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죄 때문인가? 죄 때문이라 

면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면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으나 창 

세기의 이야기는 후자(죄 )에 더 역점을 둔 것이다.

낙원 이야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것으로，이것은 인간세계의 본래성을 묻는 

데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실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 현 

상태는 변질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적인 것을 변질시킨 원인을 찾 

아 그것을 제거함으로 원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염원에서 생긴 것 

이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이 유형은 현실 부정의 면에서는 

같으나 본래적인 것의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만들 

어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유토피 

아사상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 유토피아적인 사상에는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지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인가를 묻 

는다면 전자에 가깝다. 창세기 이야기에는 현실에 가로놓여 있는 인 

간의 문제들을 타개하려는 염원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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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야기에서 ‘맨 처음’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연대기적으로 이 

해해서는 안 된다.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이해 

하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 곧 모순에 부딪힌다. 그 둘 사이에서 카인 

과 아벨이 났고，아벨을 죽인 카인이 추방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누구 

와 더불어 한 족속을 형성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 이야기 

는 한 삶의 마당 또는 한 막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삶의 한 형태(type), 인간 삶의 한 가능성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6천 년 전이거나 수백만 년 전이거나 간에 아득한 옛 

날에 있었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대로 관련되는 것이고，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로도 아담 이야기를 지나가버린 이야 

기로 보지 않고，지금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인간은 그와 같 

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우리도 짓고 있다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우리는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 

을 인간 역사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유 

명한 아 담 —— 그 리 스 도  도식이 나온다. 인간은 아 담 一 그 리 스 도 라 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 에 있는 것이다.

2. 아 담 一 인 간

그러면 낙원은 어떤 것인가? 하느님이 자연을 창조했다. 우리 이 

야기에서는 자연은 직접 ‘… … 되라’고 명명한 데 대하여，인간은 

‘어떻게，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가를 전제하고 만들었다고 구별 

하여 서술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인


